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말 씀 자 료
- 9.13(화) 경주 지진피해 지역 방문 - 

□ 어제 경주지역에서 5.8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였음

 ㅇ 유례없는 지진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대응하고 계신 경주시 
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함

 ㅇ 어제 발생한 지진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지진 중 가장 큰 
규모였기에 국민들의 불안감이 적지 않은 상황임

□ 현재 원전·철도·댐 등 국가기간시설이 정상운영 중임

 ㅇ 다만, 피해 규모가 크지 않지만, 건물 균열, 수도배관 파열, 
지붕 파손 등 피해가 발생하였음

 ㅇ 경주시는 안전처등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지진으로 인한 피해 
상황을 조속히 파악하고,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피해자 
치료와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람

□ 원전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안전에 조금의 빈틈도 
있어서는 안 될 것임

 ㅇ 어제 지진 발생 시 한수원이 전직원을 비상소집 하여 비상대응
조치를 한 바 있음

 ㅇ 산업부, 한수원, 원자력안전공단 등 관계기관은 상황이 종료
될 때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철저히 유지해서, 여진에 대비하는 
한편 안전과 전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

□ 경주지역은 우리의 주요 문화재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인 만큼 
피해 현황을 조사하고 문화재청 등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문제가 
있는 경우 복구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람

□ 지진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만큼,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 
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

 ㅇ 정부도 그동안 기반시설의 안전과 내진설계의 보강 등 지진
피해 예방 대책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왔으나, 

 ㅇ 이번 지진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
아니라는 전제하에 지진대책들을 전면 재점검해야 할 것임

 ㅇ 안전처 등 관계부처는 이번 지진의 원인과 피해유형을 면밀
하게 분석하여 그간의 대책을 보완해 주시기 바람

□ 이번 상황이 정상화되어 국민이 안심하실 때까지 경주시 관계자 
여러분께서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람


